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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들어서는 차이나타운은 한국과 중국이 손을 합쳐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전진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칭화(淸華)대 기업집단의 쑹쥔(宋軍·43) 총재(사장)는 “베이징 중관춘(中關

村)에 있는 칭화 사이언스파크의 한국 분원이 경기 일산의 차이나타운에 

입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칭화대 기업집단은 칭화대 소속 기업 46 개사를 총괄하는 지주회사. 

지주회사 산하에 컴퓨터 관련 제조업체인 퉁팡(同方)·쯔광(紫光) 등 상장사 

6 개사가 있으며,  

중국 국민총생산(GNP)의 1%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쑹쥔 총재는 지난 12 일 칭화대에서 열린 ‘칭화 사이언스파크·한국 일산 

차이나타운 협력 토론회’에서 기자와 만나 “일산의 차이나타운은 기존의 

차이나타운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차이나타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화교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거주 공간이 아니라 첨단기업들이 

입주한 테크노파크 형태로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쑹총재는 “칭화대가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한 칭화 사이언스파크가 해외에 분원을 두는 것은 처음”이라며 “한국에 

세워지는 칭화 사이언스파크 분원은 양국간 기업 정보와 기술교류 창구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칭화대 기업집단이 1백50억원을 투자해 일산 

차이나 타운에 세우는 칭화 사이언스 한국분원은 내년 10 월 착공, 2007 년 

본격 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중국과 한국이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협력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다”

며 “한국 일각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과 한국, 양국이 기술 협력을 하면 서로 

얻는 점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쑹총재는 한국 기업을 인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 ”

이라며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칭화대 기업집단이 향후 발전을 하려면 

외국과의 협력은 물론 외국 기업의 인수도 당연히 필요하다 ” 고 밝혀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1979 년 칭화대 공대에 입학, 84 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모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다 98 년 현직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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